B4936               마쓰시다 고노스게 (松下 幸之助)가 남김 교훈   18-12-17

파나소닉 (Panasonic), 내쇼날 (National), 테크닉스 (Technics) 등의 상표로 수 많은 전자, 전기 제품을 제조한 회사는 마쓰시다 전기 (松下電器 )입니다. 4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는 마쓰시다 고노스게입니다. 그는 1989년 4월 27일에 94세의 나이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의 사망 시에 그의 개인 재산은 30억 달러이었는데 그는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수성가의 신화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와가야마현 (若山縣)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홉살 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16살 때에 그는 오사까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배선공 (配線工) 조수로 취직을 한 것이 그가 산업 전선에 첫발을 딛은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23세 에 자기가 고안해 낸 전등 소켓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것이 마쓰시다 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거의 손을 뗄뻔 하다가 큰 주문이 들어와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남을 도와서 자전거에 다는  전등 업체의 창업을 도와 주기도 했는데 그 회사가 현재의 산요 (Sanyo)가 되었습니다. 마쓰시다씨는 상품을 고안해 내는 귀재는 아니었지만 경영에는 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업과 인재를 다루는 데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마쓰시다씨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이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둘 째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90세를 넘길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며, 셋째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시련의 시간들이라면 이 것이 곧 성공을 위한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는  평생 지녀온 약한 폐로 인하여 1989년에 94를 일기로 폐렴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기 지금은 각종 전자, 전기 제품을 시판하고 있지만 그의 주요 상품은 세탁기, 냉장고등의 가전 제품을 기본으로 성장에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마쓰시다 회사는 JVC 사의 지분을 50%나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게씨는 자기의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고객으로 여기라.”이었습니다. 마쓰시다씨의 생활 철학은 사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그였지만 그는 평생에 44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 “번영을 통하여 화평과 행복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의 책은 4백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마쓰시다씨와 버금가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창업주인 정 주영씨,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씨도 독특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마쓰시다씨와 마찬 가지로 정식 교육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분들이었지만 그 분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자동차, 조선(造船), 반도체,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대형 토목과 건축사업에서 일본을 꺾었습니다. 런던의 번화가를 가나 페루 의 벽지를 하나 한국 회사들의 빌보드가 행인들의 눈길을 모으게 하여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국 내외로 말썽도 많고 분규도 많은 한국인들이지만 세계의 어느곳에 가 보아도 이제 한인을 얏잡아 보는 시선은 살아졌습니다. 한인의 지능계수가 다른 어느 인종보다 높다는 사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전쟁을 겪었고 지하자원도 빈약한 대한민국이지만 세계의 11 경제대국의 대열이 끼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계씨는 일본이 자랑하는 인물이며 우리 모두의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한 사람 한사람이 다 큰 업적을 남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민족적인 긍지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약동쳐야할 때가 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
